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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2월 27일(수) 1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‘2019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’에 참석, 노동개악 저지투쟁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주도할 것을 결의했다. ��대의원 8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“한국노총이 표방하는 노동조합 운동은 주장과 요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운동”이라며 “이것은 대한민국 최대 조직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”이라고 강조했다. ��이어, “탄력근로제 합의는 바로 이러한 책임감 속에서 나온 결단”이라며, “일부에서 이 결과에 대해 평가 절하하고 폄훼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의 극치에 다름 아니다”고 비판했다.�  한국노총, ‘전부’ 아니면 ‘전무’라는 �  편협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 펼칠 것��김 위원장은 계속해서, “한국노총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운동이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펼쳐 나간다”며 “그렇게 나아갈 때 청년들이,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”고 강조했다.�안건과 관련해서는 ▲201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▲2019년도 사업계획 ▲중앙위원 선출 등을 심의 의결했으며 KT노동조합의 김해관 위원장, 최장복 조직실장 등이 중앙위원에 선출되었다. �한편,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경총 손경식 회장, 이재갑 노동부장관,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,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, 박종근, 박인상, 김동만 전 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다. 





노동조합,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참가


“100만 노동자 힘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사회적 대화 주도하자!”










